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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t기 에수 뒤편에 흰 천사 있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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빈，벨베데레궁미술관 

ξ}지만 밝고， 은은하면서 맑게 빛나는 등불 하나 굉야를 비추며， 

여리면서 귀하고 황흘하게 향기로운 한 송이 꽃 혀공에 떠 있습니다. 

거룩한 등불이며 신성한 꽃인 아기 에수께 흰옷 입은 천사들이 경배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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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.1 二: F· 져 ‘란 머!시지 

이병호 
선추 711π정 

해맞이 
“주 히-느님이 태양이요 방패이시니 은총과 영광을 주께서 내리시고 

티 없이 걷는 이에게는 좋은 것 아니 아끼시나이다." (시편 84, 12) 

하느님은 태양이십니다. 그분의 아드님도 ‘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 

다." (시편 84， 12)셨습니다. 그리고 그분의 참 모습이 드러났을 때， 그 얼굴이 

“해와 같이 빛"(마태 17， 2)났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 

이십니다 

그런데 “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습니다." (요한 1.3) 실상 빛은 어툼 

때문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. 세상에 어둠이 없었다면 빛이 거기 오실 펼요 

가 없었을 것입니다. 세상에는 어툼이 있습니다. 

갱~! ' 7.) 딪치저 궈력이 있는곳에 어둠이 특히 눈에 더 잘드러납니다. 선거철을맞아사람들이 서로 

년뜩고 ? ’L...].:=l-느 찌 맨이 게속되면서 우리는 최근에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크게 느꼈습니다. 또 태안 앞 

바다 기름 유출 사고 닫 온 국민의 가슴에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. 서해안에 넓게 펼쳐진 세계적 철새 

도래지까지 이1 점은 장막이 덤치면 이 사고는 기름을 뒤집어쓰고 죽어가는 새들의 영상과 함께 인류의 

7낙 ，、1] 션 , ], u기 힘든 그림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. 몇 사람의 방심이 이렇게 엄청닌 재앙을 가져왔습 

니다 

매그J 7>. ‘ '.llU l.디 새로운세상 밝은미래를약속했습니다. 그들은자신이 아니면 재엣.(' 1 올뭇이 주장 

히1감니다 ? 카늑센거첨음수없이 겪고나라의살림문을여러 번바꿨지만세상은 크게밝이-지지 않았 

꼬， 그렇다고 개앙이 닥치지도 않았습니다. 정치적 권력이나 몇몇 개인이 세상을 밝이지게 하는 데에는 

한꺼!’L 았()-직 얻여즈논 λL설입니다. 세상이 그렇지l 해서 뱀l논것0] 아니라는사심음가장극적으로 

보여준 것은마트크스공산주의 체제였습니다. 혁명을통해 사회 구조를 힌꺼번에 바꾸려 들고， 그것이 

까느 정노 성 공을 거두는 듯한 경우도 있었지만 세상을 참으로 변화시키는 길이 거기에 있지 않음을 결 

곡 인정하고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. 

그사펴 L 김이 어디애 있습니까? 

댄_Ô :-~ ;d 이 λ11상에 오신 하느넘의 아들에게서 우리는 그 탑을 찾습니다. 마음속에 도기와 즉오플 품 

고 폭렉으로 상대방을 쓰러뜨리며 그들이 속한 집단을 무너뜨리는 길과는 정 반대 편에 그 답이 있습니 

디- 부 키플듬고 인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， 주먹을 쥐고 있었다면 그것을풀고， 온몸에 힘을주고 있었 

다면 그것을 빼고， 그렇게 해서 철저히 무력한 존재가 되는 데에 세상을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. 한 겨울 

이둔 밤섹 의약간에서 구유를 요람싣F아 누워있는 아기는 세상을 구하러 오신 하느님의 모습입니다. 거 

기예는한기지 위대한힘이 있습니다 사랑을불러일으키는힘입니다. 그런모습앞에서는 누구나무엇 

흘 폐 추지 얀꽉 수 없는 n]음이 됩니다 짐송뜯마7~ 임낀으-균 추위어l 펠고 있는 갓단아.7 1 .9.1 몸을녹여 
#Æ. (、1/'、 11 r L 
- ι ‘ ~1 ' t ’ 

. 1 렇서i 씨 감011 .9.선던 분은 또 그런 모슴-으 -단 세상은 !더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예수께서 최후를 

망이삭사느 자면애서 착으로 세상을 비꾸논 험을 찾아냉슴니다 그분 가장 가끼이에서 삶을 나누었던 

닙 샤굉 은 --) 힌‘、!i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. “그리스도께서뉴 우려를 위해서 당선의 목숨뷰 내놓으셨습 

니 ~J 이 ~J으쿄 우걱가 사락이 무엇인지를 얄게 되었습니디 ‘’(1 R힌 3, 16) 

‘ J r’ - ’~.! o. j . -1 1• 도 ?녘을 .1f.즘·니다 빛은 점이야할길을밝혀주고 열은그길을따라실제무-봄을-움직 
L ” 

꺼
 이
 

석 L 념 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저] 7.}들과함께 하신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토로하셨습니 

#" " 

、 4 2008년도 교구장 시목교서 ‘내가 나그네였을 때’(마태 23， 3히) 



교구장성닫메시지 

다. “아직도 나는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말을 암아틀율 수 없을 깐|다 그러나 지리의 성랭 

이 오시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." (요한 16.12- 13) 섯령께서는 무엇보다도 1까음을 움지 

여 주시는 분. 사링， 은총이십니다 말씀. 진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. 그것은 사칫 인간을 끝없는 시비논 
쟁 속으로 빠져들게 할 위험마저 있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의 까슴속에 불타고 있던 시-량， 그 성령플 받 

을 때까지 제자들은 속 갚이 변화되지 못한 채 남아있었습니다. 그 성령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

숨을 내 쉬시면서 건네주셨습니다. 요한은 그 장면을 이렇게 증언합니다. “예수께서는 신 포도주를 맛보 

신 디음 ‘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떨어뜨리시며 영을 건네주셨다." (요한 19 ， 30의 사 역 ) 

그렇게 해서 영을 건네받고 사령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‘ 십자가 아래에 있던 제자는 우주만물의 원 

리， 그 궁극적 비밀을 또한 깨딜았습니다. 그것을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. ‘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." (l 

요한 4,16) 그에게 이제 하느님은 저 까마득한 하늘 어디쯤에 계신 분이 아니고， 영웅적 수행을 거쳐서나 

간신히 흘끗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. 아주 가까운 곳， 겉으로는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작은 사랑의 행 

위속에 계신분이십니다. ‘자랑안에 있는 사람은하느님 안에 있으며 하느님께서는그사람안에 계십 
니다." (1요한 4， 1이 

이 위대한 진리를 터득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앞에 내놓는 처방은 아주 간단하고 

명료합니다. “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." (1요한 3.페 인류 역 

사에서 이 진리를 실천한 사람틀만큼 세상을 실제로 변화시킨 경우는 없습니다. 사랑하손 사람은 적어 

도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 매문입니다.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어려운 변화는 자기 지신을 바 

꾸는 일입니다. ‘자기 자신을 한 치라도 틀어 올리는 것은 세상을 틀어 올리는 것"(러 쇠트)이기 때문입니 

다 자신을 비꿨으면 세상은 이 r니 닌 | 뀌었습니다. 딱r닥관쏠칠을 -루-드럽자! 하기 위해서 온 천하끽 김 응 

다 %t탄자로 덤을 필요는 없습니디 양탄자의 한 조객， 자끼 선빙-애 깔변 되는 것입1..]디 볼론 꺼기기 

끝은아닙니다. 그러나출발점은분명히 거기입니다 지기 자신의 변화 없이 세상을바꾸려드는 것은폭 

력으로 세상을 바꾸려했던 마르크시즘의 설수륜 거틀히4= 일임 뿐입니c~. 

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기르침을 까장 충실히 따랐던 분 가운데 하나인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를 기 

억합니다. 

주님， 

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

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， 

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. 

분열이 있는곳에 일치를 

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‘ 

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

절망이 있는 곳에 희땅을. 

어두웅에빛을‘ 

슬픔이 있뉴곳에 기쁨을기-셔오는자되게 하소서 

위로받기 쁘다는- 위로하고， 

이해받기료다는 이해하며， 

사랑받기보다는 사링하게 하여 주소서‘ 

우리는 줌으굳 써 받고， 용서힘? 딛씨 용서반으며. 

자기를벼리고죽음으로써 영생;얀 얻 ， ] ’rH 문입니디. 

12월의 성인-안사노， 네온. 바울리나， 비비아나. 폰사아노， 토마스 베켓， 스테마노 <3> 



예수성탄대축일밤미사 

입딩총 시편 2，7 
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히셨도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. 

제l독서 이사 9, 1- 6 

회답송 시펀 96(9딩， 1-2， .2L-3止잉 13(@ 루카 2,l! 침조) 

@ 오늘 우리 구원자， 주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도다， 

제2독서 티토 2,lH4 

복음 환호송 루카 2,10-11 참조 
@일렐루야.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획에게 전하니， 

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도다@ 

복음 루카 2，H4 

영성체송 요한 1， 14 
말씀이 사람이 되셨고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도다. 

예수성탄대축일낮미사 

입당총 이사 9， 5 참조 
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， 우리에게 한 0)들이 주어졌으니， 왕권이 

그의 어깨에 놓이고， 그의 이름은 위대히:고 연명한 사자라 불리리라 

제l독서 이사 52,7-10 

회답송 시편쨌얘， 1，2-3L .3c-4.5쉰@ 3C2) 

@ 우리 아느님의 구원을 세상 끝들이 모두 보았도다. 

제2독서 이브 1,1-6 

복음환호송 
@ 일렐루야. 우리에게 거룩한 날이 벌몫I으니， 모든 백성들아， 

와서 주님께 경배히어랴. 오늘 큰 빛이 세'ò1Oß 내리셨다 @ 

복음 요한 I ，H8 

영성체송 시:떤 98(97), 3 

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세상 끝들이 모두 보았도다. 


